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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o investigate the progress, characteristics, and reasons of CV12 moxibustion that 

King Sukjong of Joseon Dynasty had experienced 31 years since 1684. 

Methods : This study mainly extracted the records and related records about CV12 moxibustion of 

King Sukjong and relevant records from Seungjeongwon Ilgi, and analyzed them. Aside 

from that, medical books wrote at that time and relevant records were additionally 

investigated.

Results :  King Sukjong cauterized CV12 or other CV12 related acupoints with moxa 21 years out of 

his 31 years from 1684 to 1714. The cautery period was usually between late January and 

mid February. He had 100 pieces of moxa for cautery. On the last day of his moxibustion, 

he cauterized ST36 with moxa. The moxibustion process consisted of the following steps: 

suggestion or requirement of moxibustion, decision of date and time, and moxa cautery.

         In 1684, the reason why King Sukjong cauterized CV12 with moxa was to treat his joint 

pain and nauseous symptoms. The effect can be found in Donguibogam, many other 

Korean medical books, and other general books at that time. In 1685, he began to 

cauterize CV12 with moxa to prevent diseases. Since then, most moxa cautery on CV12 

had been performed in the sam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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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조선왕실의료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많은 연

구자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이다. 왕실의 의료체제나 

구성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왕가에서 받았던 

치료부터 일반 백성들을 위해 시행된 대민의료정책

까지 왕실의학의 여러 모습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

다. 여기에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왕실에서 먹었던 음식이나 차, 그들만의 특별

한 건강유지법 등도 왕실의료연구의 한 축을 이루었

다.   

특히 왕실의 의료기록과 관련된 연구는 1980년

대 중반부터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조금씩 시

작되었으며, 이후 왕조실록과 내의원 연구가 더해지

면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 2000년대 

이후 왕실기록 중 가장 방대한 양을 자랑하던 승정

원일기가 웹상에 공개되면서 왕실 의료에 대해 더

욱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승정

원일기를 통해 드러난 왕의 진료에 대한 구체적이

고 현장감 있는 기록들은 조선왕조실록의 단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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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 pp.89-98.

인 기록들이 주었던 아쉬움을 해소해 주었다. 

 승정원일기 연구는 이후 많은 왕들의 건강과 

치료에 관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계기를 마

련해 주었다. 홍세영이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임상의

학의 대강을 연구2)한 이래로 인조3), 효종4), 현종5), 

숙종6), 경종7)의 진료 및 치병기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외에도 장렬왕후8), 인현왕후9), 장

희빈10), 헌경왕후(혜경궁 홍씨)11) 등의 치병기록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진료과정, 질병과 

치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당대에 있었던 여러 

2) 홍세영. 承政院日記의 臨床醫學 記錄 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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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院日記의 醫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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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日記 醫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8) 박주영. 조선 장렬왕후의 치병기록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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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 2015. 

9) 방성혜.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

록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 18(1). pp.1-11.

10) 방성혜 외 3인.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장희빈 의안 관련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 27(2). pp.53-62.

11) 곽영롱. 혜경궁 홍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醫史學적 연

구 : 承政院日記 내 用藥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Conclusions : For 21 years, King Sukjong repeatedly cauterized CV12 with moxa. The moxa 

therapy was conducted to prevent diseases mostly. And King Sukjong had a lot of 

interest in the therapy. For the reasons, the therapy had repeatedly been performed so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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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항들과 왕의 질병간의 관련성을 찾아보는 

연구도 승정원일기 기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본고는 이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여러 왕들이 경험한 다양한 진료 가운데 본고에서는 

숙종의 중완혈 수구(受灸)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

의 19대왕이자 14세에 왕위에 올라 60세에 승하할 

때까지 46년간 조선을 통치했던 왕 숙종은 세 차례

의 환국을 단행하여 왕실의 권력을 지켰던 강력한 

군주로 알려져 있다.12) 그의 건강과 관련되어 다양

한 연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러 왕들의 질병치료

와 사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숙종을 포함시켰으며, 

승정원일기의 기록 또한 연구자료에 전적으로 활용

되지는 못하였다.13)14)15) 승정원일기 기록을 중심으

로 이루어진 연구로는 고대원의 연구가 있는데, 하

나는 숙종의 두창치료과정에 관한 연구이고16), 다른 

하나는 숙종의 재위기간동안 있었던 질병과 치료법

을 망라한 연구이다.17) 전자는 하나의 질병에 초점

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후자는 숙종이 앓

았던 각각의 질병들을 기준으로 증상, 처방 등을 구

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모두 질병을 기준으로 연구

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가 겪었던 치료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의 치료법 중 승정원일기 

기록상 비교적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가

지에 집중했다. 중완혈에 뜸을 뜬 기록이 바로 그것

이다. 숙종 재위기간 46년의 기록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21년의 기록에서 중완혈 수구와 직간접적으

로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

간 한 가지 치료법이 오직 한 왕에게서만 나타난 경

우는 그리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종이 어

12) 고대원. 朝鮮 肅宗의 治病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p.1.

13) 홍성봉. 조선조 역대왕의 수명과 그 사인. 한국인구학회

지. 1991. 14(1). pp.35-46.

14) 김정선.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치료를 통해 본 의학의 변

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5) 이해웅, 김훈. 조선시대 현종, 숙종, 경종, 영조의 질병과 

치료.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 19(3). pp.228-254.

16) 고대원 외 3인. 숙종의 痘瘡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醫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1). pp.43-51.

17)  고대원. 朝鮮 肅宗의 治病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떻게, 얼마나, 또 왜 이런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본  론

1. 중완혈 수구사 경과   

1) 전반적인 수구 경과 

숙종은 재위 10년이 되던 1684년 음력 1월 7일

(이하 모두 음력) 처음으로 중완혈에 수구치료를 받

는다.18) 이때부터 시작된 숙종의 중완혈 수구사는 

그의 재위 40년인 1714년 3월 13일까지 총 31년에 

걸쳐 등장한다.(Table 1.) 

숙종은 1684년부터 1686년까지 3년간 매해 중

완혈에 수구를 한다. 그러다가 1686년 1월13일 수

구를 끝으로 3년간 중완혈에 수구한 기록이 없다가 

1689년 여름에 다시 중완혈 수구를 한다. 이듬해인 

1690년부터 1700년까지 승정원일기 기록자체가 없

는 169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중완혈 수구를 하며, 

기간도 대부분 1월 하순에서 2월 중순 정도로 일정

하다. 1701년에는 중완 수구가 1000장을 넘었으므

로 혈위에 변화를 주자고 요청한다. 상완, 기해, 삼

리를 언급하는데, 그 중 주로 삼리가 수구에 활용된

다. 하지만 앞선 10여년처럼 매년 꾸준히 진행되지 

는 않는다. 1701년, 1703년, 1708년, 1710년 총 4

년만 기록이 남아 있으며, 기간은 모두 전과 마찬가

지로 2월 중이다. 1713년, 1714년 두 차례 더 중완

혈 수구에 대한 기록이 나오나 전에 보이던 기간상

의 유사성은 다소 떨어진다. 

이렇게 숙종의 중완혈 수구는 1684년부터 1700

년까지 17년 중 14년과 1713년, 1714년, 이렇게 

총 16년간 진행되었다. 수구 기간의 유사성까지 염

두에 둔다면 예외적으로 8월에 시행된 1689년과 

1713년, 1714년을 제외해 총 14년간의 기록이 거

의 동일한 패턴으로 중완혈에 수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01년, 1703년, 1708년, 1710년의 기록

은 혈위는 다르지만, 중완을 대신할 혈자리로 언급

18)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7일, “中腕及左右膝部, 今日

仍爲受灸, 而時刻則依前定, 以巳正宜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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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재위년) 수구기간19) 수구장수 비고

1684(10) 1.07 ~ 1.13

2.17 ~ 2.19

12.13 ~ 12.22

100장

50장

1.13일 中脘 수구가 100장을 넘어 三里·絶骨로 

혈위 변경하여 1.23일까지 수구

1685(11) 2.10 ~ 2.12

1686(12) 1.05 ~ 1.13 100장 1.05~1.07에는 膻中穴도 함께 수구함

1689(15) 8.13 ~ 8.25

1690(16) 2.03 ~ 2.19 100장 2.5~2.15에는 날씨와 숙종의 감기증상으로 잠시 

정지함, 마지막날 中脘·三里 수구

1691(17) 1.26 ~ 2.05

1692(18) 1.25 ~ 2.03 마지막날 中脘·三里 수구

1693(19) 1.20 ~ 1.28 마지막날 中脘·三里 수구

1694(20) 1.19 ~ 1.27 마지막날 中脘·三里 수구

1695(21) 승정원일기 기록 없음

1696(22) 2.05 ~ 2.13 101장 뜸 개수를 陽數로 하라는 숙종의 명에 따라 101

장으로 수구함. 마지막날 中脘·三里 수구

1697(23) 2.03 ~ 2.22 三里를 2.19일에 수구(이후 21, 22 두차례 더 

수구하는데 이때는 中脘만 한 것으로 보임)

1698(24) 2.10 ~ 3.02 200장 마지막날 中脘·三里 수구 

1699(25) 2.11 ~ 2.25

1700(26) 2.03 ~ 2.11

9.05 ~ 9.1720) 100장

마지막날 中脘·三里 수구 

中脘·氣海 수구

1701(27) 2.19~2.21 中脘 수구가 1000장을 넘어서 혈위를 바꾸자고 

함. 膻中·上脘·氣海·를 수구하기로 했으나 결국 

三里만 3일간 수구함

1703(29) 2.02 ~ 2.13 上脘·氣海·三里 수구함

1708(34) 2.10 ~ 2.12 三里 수구함, 마지막날 絶骨도 수구함

1710(36) 2.11 ~ 2.12 14장 三里 7장씩 이틀간 수구함

1713(39) 3.26

1714(40) 1.16, 1.18, 3,13

 Table 1. The Progress of CV12 Moxibustion of King Suk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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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이고 수구 기간도 유사하기 때문에 중완혈 

수구와 의미상 유사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2) 수구전반에 보이는 특징

전체적인 수구 경과를 보았을 때, 본 중완혈 수

구사가 갖는 몇 가지 패턴들을 알 수 있다. 우선, 

수구기간 상의 유사성이 보인다. 처음 시작했던 

1684년과 다시 재개했던 1689년을 제외하고 본다

면 대부분의 기록들이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 사이

에 있다. 1701년부터 1710년까지 존재한 4번의 기

록 역시 수구 혈자리는 변화했으나 기간만큼은 유사

했다. 이처럼 숙종의 중완혈 수구사는 한 가지 치료

법이 수년에 걸쳐 동일한 시기에 수행 되었다는 특

징을 갖는다.  

두 번째로 보이는 패턴은 삼리혈의 활용이다. 

1690년 수구부터 중완혈 수구 마지막 날에는 중완

혈과 삼리혈 수구를 함께 한 기록들이 보인다. 이때 

먼저 중완혈 수구를 하고 마지막 장까지 다 끝나면 

이어서 삼리혈을 수구하였다.21) 처음 삼리혈을 수구

한 1690년 기록에 따르면 삼리혈 수구는 왕이 직접 

제의했으며,22) 중완혈 수구가 끝나는 날에 삼리혈에 

수구를 하기로 한 것은 의관들의 의견임을 알 수 있

다.23) 삼리혈의 활용은 수구 이후 발생한 번열(煩

熱)을 강기(降氣)의 효과를 통해 제어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24) 상기 특징은 1701년 중완대신 다른 혈

위에 뜸을 뜨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비교적 자주 반

19) 해당 기간 매일 수구를 한 것은 아니다. 이 기간 중 정한 

날에만 수구를 했으며, 여기서는 그 시작 날과 끝 날을 

기간의 시작과 끝으로 기록하였다.  

20) 이 기간의 수구 기록을 보면, 처음 수구를 제안했을 때만 

해도 중궁전의 수구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경

과를 보면 숙종에게 수구 후 안부를 묻는 형태를 보인다. 

이에 저자는 이 기간의 수구도 우선 숙종의 수구로 보고 

표에 포함시켰다. 

21) 승정원일기 숙종16년 2월 19일, “中脘畢灸之後, 仍灸

三里之意” 

22) 승정원일기 숙종16년 2월 3일, “上又曰, 三里, 乃是降

氣之穴, 亦灸三七壯, 似好矣”

23) 승정원일기 숙종16년 2월 16일, “則當初所定百壯之數, 

可以畢灸, 仍灸三里七壯, 宜當云”

24) 승정원일기 숙종11년 2월 14일, “連日受灸之餘, 抑

或有煩熱之候乎?”, 승정원일기 숙종12년 1월 12일, 

“上曰, 前此受灸時, 每有煩熱之候, 不能久灸”

복된다. 

또 다른 패턴은 수구 장수와 관련이 있다. 아쉽

게도 매년 그 해의 전체 수구 장수가 기록되어 있지

는 않으나 대부분 100장을 기준으로 수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중완혈 수구를 한 1684년 1월

에 중완혈의 수구 장수를 100장으로 정하자는 기록

이 있으며,25) 1686년에도 100장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채우면 수구를 정지하자고 하였다.26) 한편, 

100장을 맞추기 위해 수구 장수를 계산하는 장면도 

보인다. 1690년 약방에서는 숙종이 2월 3일부터 5

일까지 총 37장을 수구하였으므로 앞으로 63장이 

남았는데, 16일부터 매일 15장씩 수구를 하면 19일

까지 수구해도 3장이 남으므로 16, 17, 18일 3일간

은 16장씩, 19일은 15장 수구를 하자고 제안한

다.27) 이처럼 장수를 정확히 100장으로 맞추기 위

한 노력이 보이는가 하면, 1696년에는 숙종이 장수

를 101장으로 바꾸자고 말하기도 하였다.28) 또 

1698년에는 이례적으로 200장 수구를 하였는데, 이

때도 숙종이 의관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200장 수구

를 명하여 그렇게 진행되었다.29) 

3) 중완혈 수구의 구체적인 진행과정

숙종의 중완혈 수구는 1684년부터 1714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매번 수구 장수나 혈위 

등에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 수구가 진행되는 구체

적인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을 많이 보인

다. 이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13일, “中腕穴, 己準百壯, 當

姑停止矣”

26) 승정원일기 숙종12년 1월 12일, “明日受灸, 當準百壯, 

此後, 則停止宜當”

27) 승정원일기 숙종16년 2월 16일, “自初三日至初五日, 

受灸三十七壯, 則百壯之內, 當餘六十三壯, 每日以十五壯計

之, 則自今日至十九日, 餘數不過三壯, 爲此三壯, 又於二十

日受灸, 則不無勞動之慮, 議于醫官, 則皆以爲, 自今日至十

八日, 每日各加一壯, 十九日又灸十五壯”

28) 승정원일기 숙종22년 2월 5일, “受灸之數, 必以陽數爲

之, 故爲百一壯矣”

29) 승정원일기 숙종24년 2월 10일, 上曰, 中腕穴, 異於他

穴, 多灸爲可, 今年, 則受灸二百壯, 何如? 金有鉉曰, 玉體

受灸二百壯, 似過矣。上曰, 二百壯, 不多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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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수구 제안, 혹은 수구 요청

수구는 치료법의 일종이다. 따라서 탕약이나 식

치(食治), 수침(受鍼) 등 다른 치료법들처럼 내의원

의 제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다. 숙종의 첫 중

완혈 수구 역시 내의원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30) 

내의원이 제안한 경우는 제안 이유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증상이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제안한 경우이다. 1684년 첫 중완혈 수구를 

비롯하여, 1713년31) 수구 등이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증상에 대한 언급 없이 수구를 한 경우이다. 

1685년에는 지난겨울 중완혈 수구를 멈추었다가 날

씨를 보고 다시 재개하기로 했었다고 말하며 수구를 

제안한다.32) 그 외에 1686년 이후로 많은 경우가 

특정한 증상 언급이 없이 내의원에서 수구를 제안하

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한편 숙종이 스스로 중완혈 

수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1689

년이다. 당시 3년간 멈추었던 숙종의 중완혈 수구가 

재개되었는데, 이때 수구는 숙종이 직접 명한 것이

었다.33)  

⓶ 날짜 및 시간 선정

수구를 제안, 혹은 요청하여 이를 받아드렸다면 

이제 수구할 날을 선정한다. 주로 약방도제조가 문

안을 드릴 때 본 이야기를 꺼내는데, 보통 실제 수

구를 시행한 날보다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10일 

이상 전에 날짜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다. 수구 날

짜 선정은 주로 내의원에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왕이 선택하는 형태를 취한다. 

수구 날짜를 선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준호의 논문에 자

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날씨, 달의 모양, 절기, 

人神, 建除十二神, 瘟㾮日, 기타 길일 등이 왕실에서 

수구 날짜를 정하는데 작용한 요소로 보았다.34) 각 

30)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6일, “藥房再啓曰…而諸

醫等, 又以爲中腕…今日試灸爲宜云”

31) 승정원일기 숙종39년 3월 25일, “與諸御醫入診, 詳

察症候, 議定可進之藥, 鍼灸當否宜當, 敢來問安, 竝此仰稟”

32) 승정원일기 숙종11년 2월 8일, “去冬中腕穴受灸停

止之日, 有更觀日氣加灸之敎”

33) 승정원일기 숙종15년 8월 13일, “藥房啓曰, 自上下

敎, 秋涼已生, 依前議定, 中脘受灸”

요소별 경중에는 차이가 있으나 숙종의 중완혈 수구 

날짜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

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구 날짜를 정하였으나 다시 번복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당일의 날

씨변화이다. 시기상의 기후는 미리 예측하여 날짜를 

정하는데 고려할 수 있지만 당일 변화되는 날씨까지

는 확실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통은 내의원

에서 계를 올려 당일 날씨를 감안하여 수구일 변경

을 요청하며,35) 수구할 시간까지 다 정한 상황에

서36) 날씨 때문에 수구를 다음날로 연기하는 경우

도 있다.37) 번복의 또 다른 이유로는 왕의 건강상태

를 들 수 있는데, 원래 수구하기로 했던 증상 외에 

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 날짜 변경을 요청하였

다.38) 특히 열 증상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보

이는데, 병치레 후 몸에 남아있을 열을 고려해서 날

짜 변경키도 하고,39) 번열이 일어날 경우에는 아예 

수구를 정지하기도 하였다.40)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해당 날짜가 돌아오면 수

구 시각을 정하였는데, 수구 시간은 대부분 午時로 

정하여 진행하였다. 

⓷ 수구입시(受灸入侍)

날짜와 시간까지 모두 정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구를 시행한다. 아쉽게도 승정원일기에 수구입시 

상황이 매번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은 아니다. 보통은 

수구 후 문안을 한 기록이 남아있어 해당 일시에 수

34) 오준호, 차웅석, 김남일.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침구택일

의 활용 방법. 한국의사학회지. 2009. 22(1). pp.15-24.

35) 승정원일기 숙종16년 2월 6일, “今日又當受灸, 而自曉

雨下, 尙未開霽, 如此陰濕之日, 醫家, 例忌針灸, 今日受灸, 

似當姑停”

36) 승정원일기 숙종11년 2월 13일, “藥房啓曰…今日受灸

時刻, 依前定以午初, 宜當”

37) 승정원일기 숙종11년 2월 13일, “陰雨如此之時, 受炙, 

醫家所忌, 今日則停止”

38) 승정원일기 숙종16년 2월 15일, “明日, 卽受灸吉日, 而

感冒之候, 或未復常, 則不宜受灸”

39) 승정원일기 숙종11년 12월 9일, “如或有餘熱, 則此

時受灸, 有似不便, 姑待上候平復, 自正月望後, 始爲受灸, 

宜當”

40) 승정원일기 숙종12년 1월 12일, “前此受灸時, 每

有煩熱之候, 不能久灸”



肅宗의 中脘穴 受灸事 연구

127

구를 했다는 사실 정도만 남아있다. 왕의 건강이 매

우 안 좋다거나, 수구 자리에서 중요한 정사가 논해

졌을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수구입시 상황이 구체

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편이다.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살펴본 보편적인 수구입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오시(午時)에 임금께서 흥정당에 나아가다. 약방 

도제조 이하 기사관(記事官), 의관(醫官)들까지 수구

를 위해 입시(入侍)하다. 도제조 최석정(崔錫鼎)이 

안부를 물은 뒤 의관 권성징(權聖徵)의 점혈(占穴) 

허가를 구하고 점혈을 한다. 이후 의관 최성임(崔聖

任)이 수구할 혈위인 좌우삼리혈을 일컬으며 수구를 

고한다. 이어서 좌우 삼리혈에 수구한다.’41)

수구하기로 정한 시간에 임금과 내의원 신하들이 

조우하면, 우선 도제조가 안부를 묻는다. 이 때 별

다른 문제가 없어 수구를 그대로 진행해도 될 것이

라 여기면 임금의 허가 하에 의관의 점혈과 수구가 

진행된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 점혈 전에 열린 창문

을 닫는다던가, 진맥을 하는 경우도 있다.42) 또 수

구를 하기에 앞서 기존에 정했던 수구 장수를 재차 

확인하기도 한다. 43) 수구를 마치고 나면 수구 후 

복용할 약에 대해 논하거나 다음날 수구할 장수, 이

후의 수구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한

다.44) 

41) 승정원일기 숙종34년 2월 10일, “午時, 上御興政堂, 受

灸時, 藥房都提調崔錫鼎, 副提調金演, 假注書鄭來周, 記事

官李基聖·呂命擧, 醫官金有鉉·崔聖任·李應斗·權聖徵·朴昌瑞·

吳重卨·李得英入侍。錫鼎進伏曰, 日氣陰冷, 聖體, 若何? 上

曰, 無事。錫鼎曰, 前冬有脚部不平之候, 今則何如? 上曰, 

不復有之。錫鼎曰, 使權聖徵〈占〉受灸穴, 何如? 上曰, 

唯。占穴後。崔聖任曰, 三里左右穴受灸矣, 敢達。上受灸一

七壯”(본문에 기재한 내용은 상기원문내용에서 요점만 정

리한 것)

42) 승정원일기 숙종22년 2월 5일, “上曰, 受灸時, 閉

窓, 可也。李世華曰, 前窓先閉, 似好。上曰, 閉之。金有鉉, 

進跪上前診脈。白光玹·鄭惟覺, 以次入診。金有鉉曰, 左右

六脈, 極爲和平安靜矣”

43) 승정원일기 숙종24년 2월 11일, “南九萬曰, 壯數, 

定以幾壯乎? 上曰, 定以十五壯。鄭惟覺, 告受灸, 朴星瑞, 

付艾, 上受灸十五壯畢, 攬衣起坐, 諸醫皆出”

44) 승정원일기 숙종22년 2월 5일, “畢灸後, 南九萬曰, 

例於受灸後, 生脈散進御, 而恐有助熱之患, 故以黑豆竹葉湯

煎進之意, 敢啓。又曰, 考見前日受灸時壯數, 則一百一壯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루의 수구가 

끝이 난다. 수구가 끝나면 보통 약방에서 안부를 물

으며, 受灸 후에 生脈散을 진어하는 게 일반적이

다.45) 그다음 수구 날짜는 처음에 정한 날짜가 있으

면 이를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의 수구

가 끝났을 때 새로 정한 날짜를 따른다. 날짜를 정

하는데 있어서 하루간격, 혹은 이틀간격 등 기간 간

격에 중요도를 두기 보다는 앞서 수구 날짜를 정할 

때 고려했던 날씨, 달의 모양, 절기 등에 더욱 중요

도를 둔다. 보통 한 해에 정해 놓은 수구장수, 여기

서는 보통 100장을 기준으로 수구장수와 날수가 정

해진다. 

2. 중완혈 수구의 원인  

1) 숙종의 질환

숙종은 재위 10년이 되던 1684년 1월 7일 처음

으로 중완혈에 수구치료를 받는다.46) 당시 그는 관

절의 통증, 해수, 오심 등을 앓고 있었는데47) 모두 

하루 이틀 된 증상이 아니었다. 사실 이 증상을 겪

게 된 배경으로 내의원 의관들은 그가 수개월 전에 

겪었던 큰 병에 대해 언급하곤 하였다. ‘큰 병을 앓

고서’ 혹은 ‘큰 병의 여파로’ 등으로 설명한48) 이 

병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약 3개월 전인 

1683년 10월 무렵으로 돌아가 보았다. 

1683년, 숙종 재위 9년이 되던 해 10월 무렵 내

의원에서는 시약청을 세울 정도로 긴급하게 숙종의 

질병 치료에 힘쓴다. 처음 그가 보인 증세는 외감 

증상이었다. 10월 17일부터 두통과 오심 등의 증

상49)을 보였는데 이후 열 증세가 심해지면서 도제

矣。今日受灸十一壯, 明日明明日, 各十五壯, 則合爲四十一

壯, 初八日, 以上弦拘忌, 不宜受灸, 初九日至十二日, 滿百

一壯矣。百一壯畢灸後, 三里穴, 又當受灸, 則十三日, 當爲

畢灸矣”

45) 승정원일기 숙종32년 2월 5일, “例於受灸後, 生脈散進

御”

46)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7일, “中腕及左右膝部, 今日

仍爲受灸, 而時刻則依前定, 以巳正宜當”

47)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7일, “左右膝部及左邊內踝足

指刺痛之處…咳嗽惡心之候”

48)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10일, “況大病之餘”, 승정

원일기 숙종9년 12월 12일, “是何等大病, 而落痂之後, 

氣血未完”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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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하 의원들까지 모두 상황을 긴박하게 여겼

다.50) 의관들은 이 병이 두창임을 확신했다.51) 당시 

그의 나이는 22세였으며 아직 두창을 겪지 않았던 

터였다. 21일, 병증이 발생한지 5일째가 되어 처방

을 화독탕으로 바꾸었는데,52) 이는 5일이 되도록 

두창 특유의 피부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53) 22일 결국 시약청을 세우기에 

이른다.54) 다행스러운 점은 숙종의 두창 증세가 그

리 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55) 11월 5일 시약청을 

혁파할 때까지 그의 증세는 대부분 평순하였으며, 

두창의 전변과정 역시 일반적인 두창의 순증 과정을 

따라 진행되었다.56)  

이후 인후통57), 열증58), 해수59) 등 두창 이후 약

해진 몸에 몇몇 증세가 발생하였으나 이 역시도 11

월 24일 즈음 완전히 사라졌다.60) 한편 증세가 사

라진 24일부터 약해진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팔물

탕 가감방을 복용한다.61) 12월 3일까지 총 10일간 

10첩의 팔물탕 가감방을 복용하였으며, 이후 5첩을 

추가로 더 복용키로 하였다. 당시 의관들은 왕이 큰 

병을 치른 이후 아직 기혈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

기에 본 처방을 더 복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62)

49) 승정원일기 숙종9년 10월 19일, “伏聞自上自再昨有外

感頭痛之候, 惡心兼發” 

50) 승정원일기 숙종9년 10월 20일, “卽者伏聞入侍醫官等

所傳之言, 熱候有加云, 莫重診候之事”

51) 조선왕조실록 숙종9년 10월 18일, “上不豫, 卽痘疾也”

52) 승정원일기 숙종9년 10월 21일, “藥房再啓曰, 臣等, 入

診退出後, 與諸醫相議, 則以爲化毒湯”

53) 동의보감·소아편 ｢化毒湯｣, “治痘出不快, 且令稀少”  

54) 승정원일기 숙종9년 10월 22일, “與尋常感冒未寧之候, 

有異, 其在事體, 不可不別設侍藥廳”

55) 승정원일기 숙종9년 10월 22일, “自上症候, 雖極平順,” 

56) 고대원 외 3인. 숙종의 痘瘡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醫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1). pp.43-51.

57) 승정원일기 숙종9년 11월 4일, “咽喉不利之候”

58) 승정원일기 숙종9년 11월 10일, “自上餘熱升降之候, 

猶未夬祛”

59) 승정원일기 숙종9년 11월 17일, “餘熱·咳嗽, 猶未夬愈”

60) 승정원일기 숙종9년 11월 24일, “上候, 今雖日向平復”

61) 승정원일기 숙종9년 11월 24일, “調保氣血之劑, 不可

不進御…則八物湯, 加麥門冬各一錢, 黃芩酒炒七分, 連進五

貼, 爲宜云”

62)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4일, “自上大病之餘, 氣血未

復, 而觸寒勞動,…八物湯, 進御之數, 昨日已滿十貼, 諸醫皆

以爲, 此藥有益而無害, 不可不連進云, 更限五貼, 當爲煎

비교적 쉽게 두창을 이겨냈으나 아직 기혈을 완

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맞이한 12월이었다. 그리고 

이즈음 숙종은 본인의 질병 외에 다른 우환을 겪게 

된다. 우선 당시 그의 아내였던 인현왕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인현왕후에게 발생한 번열, 소변불

리, 부창(浮脹) 등의 증세는 시약청을 세워야 할 정

도로 좋지 않았다.63) 그리고 12월 5일 어머니 명성

왕후가 승하한다.64) 아직 본인의 건강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정사까지 발생한 것이었

다. 당시 의관의 말처럼 숙종은 두창이라는 큰 병을 

앓은 뒤였으며 편히 잠들지도 못하고 해수까지 겪고 

있었다.65) 어머니의 상을 치루는 동안에도 그의 몸 

상태는 여전히 원기허약이었다.66)   

이때 발생한 해수는 상당히 오랫동안 숙종을 괴

롭힌다. 해수증이 발생한 이후 거의 매일 같이 약방

에서 문안을 올 때마다 해수증세에 대해 물었으며, 

이렇게 12월 초에 시작된 해수는 12월 말이 되도록 

낫지 않는다.67) 이듬해 1월 3일, 그의 해수 증세는 

여전하였다. 그리고 이즈음 숙종은 오심, 좌측무릎

의 불편감 등을 더불어 호소하였다.68) 다음날 오심

의 증세는 더욱 심해졌으며, 우측무릎과 좌측 발목

부위의 통증까지 발생하였다.69) 식사를 제대로 못하

였으며 잠자리까지도 편치 않았다.70)  

특히 오심 증세는 자못 심각했다. 그는 약은 물

론이거니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71) 인삼속미

入。”

63)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3일, “侍藥廳啓曰, 伏聞慈殿

症候, 夜來煩熱, 特甚”,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4일, 

“小便亦似通利, 而浮脹之氣”

64)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5일, “大行王大妃初喪”

65)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6일, “夜來寢睡不安, 咳嗽比

前有加”, “大病之餘, 咳嗽根柢已深”

66)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11일, “藥房再啓曰…脈度微

數, 元氣虛弱”

67) 승정원일기 숙종9년 12월 27일, “藥房啓曰, 伏未

審日來, 聖體調攝, 若何, 咳嗽之候, 更無加減乎?”

68)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3일, “咳嗽之疾, 惡心之

證, 加減”, “膝部受灸後, 凝聚之氣”

69)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4일, “惡心之候, 比前有

加, 右邊膝部及左邊內外足踝近處, 亦有酸痛”

70)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4일, “水刺厭進, 寢睡不安

云”

71)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5일, “昨日湯劑, 以惡心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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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사용하여 비위 치료를 해보았으나72) 눈에 띄

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73) 1월 6일 소시호탕 

가감방을 처방하였으나 이마저도 오심이 심각하여 

복용치 못한다.74) 증상의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

는데다가 심지어 왕이 약까지 복용하지 못하는 상황

이었다. 이에 내의원에서는 탕약 외에 다른 치료법

을 제안하는데 이게 바로 ‘중완혈 수구’였다. 

중완혈 수구가 처음 언급된 이날의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월 5일 밤, 숙종은 

자신의 관절 통증들 때문에 잠을 편히 들 수가 없었

다. 무릎은 통증은 물론이거니와 좌측 발목, 발가락 

부위의 통증모두 전날보다 배로 심해졌기 때문이었

다.75) 또 수일 전부터 그를 괴롭히던 오심 증상 역

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76) 이를 들은 의관

들은 치료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오심 치료를 급선무로 두는 것이었다.77) 

당시 그의 관절의 통증은 뜸치료로 어느 정도 효과

를 보고 있었다.78) 따라서 진척이 없는 병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하였다. 이에 소시호탕과 귤피죽

여탕 합방에 적복령과 맥문동을 가한 처방을 활용하

여 오심을 치료하고자 하였다.79) 두 번째는 중완혈

에 뜸을 뜨자는 것이었다. 중완혈이 통풍(痛風)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데다가 개위진구(開胃鎭嘔)시키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이었다.80) 

症, 不能進御, 水刺, 日漸厭進”

72)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5일, “人蔘粟米飮, 最宜

於調補胃氣”

73)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6일, “惡心之症, 久未鎭

定, 昨夕以後, 全無所進”

74)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7일, “適因嘔氣, 不得進

御矣”

75)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6일, “夜來膝部及左邊內

踝足指等處, 刺痛之候, 比昨倍甚, 達夜不得寢睡”

76)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6일, “惡心之症, 久未鎭

定, 昨夕以後, 全無所進”

77)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6일, “則卽今惡心之候, 

最爲切急”

78)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6일, “膝部痛處, 則自當

施灸責效”

79)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6일, “小柴胡湯, 合橘皮

竹茹湯, 加赤茯苓·麥門冬各一錢, 連進三貼, 宜當云”

80)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6일, “又以爲中腕, 主治

痛風等症, 兼有開胃鎭嘔之效, 今日試灸爲宜云”

이렇게 치료가 결정되고 이튿날,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왕이 약을 복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숙종의 오심증세가 차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방까

지도 역해서 복용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이다.81) 결

국 탕약 치료를 포기하고 기존에 해왔던 좌우 무릎

부위 수구와 더불어 중완혈 수구만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82) 이튿날 왕은 ‘치료에 별 차도가 없다’고 응

답하였다.83)

뜸 치료를 한차례 더 수행한 그 다음날이었다. 1

월 9일에 이르러 드디어 숙종의 증상에 차도가 보

이기 시작한다.84) 이날부터는 무릎 부위에 뜸뜨던 

것도 그만두고 중완혈에만 집중적으로 뜸을 뜨게 된

다.85) 이후 13일까지 계속 중완혈에 뜸을 뜨게 되

는데 그의 증세 또한 나날이 좋아진다. 13일에는 중

완에 벌써 100장 가까이 뜸을 떴으니 더는 중완에 

뜸을 뜰 수 없다86)하여 다음부터는 삼리와 절골혈

에 뜸을 뜨기로 한다.87) 이후 수구기록은 이달 23

일까지 보인다.  

27일 즈음 숙종은 약방의 문안 인사에 증세들이 

완전히 나았다고 말한다.88) 한동안 그를 괴롭혔던 

증상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다. 한편 그로부터 20

일 정도 뒤인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숙종은 다시 한 번 중완혈에 수구를 하게 된다. 17

81)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7일, “而惡心之候, 姑無

加減而湯劑, 適因嘔氣, 不得進御矣”

82)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8일, “中脘及左右膝部, 

今日仍爲受灸”

83)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8일, “答曰, 知道。症候

與昨一樣矣”

84)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8일, “答曰, 知道。左右

膝部, 日漸差減, 咳嗽惡心之候, 亦有差勝之效矣”

85)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9일, “今日受灸, 膝部則姑

爲停止, 中腕一穴仍灸, 而時刻則定以卯初”

86) 100장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의서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

다. 東醫寶鑑 ｢鍼灸扁·任脈流注及孔穴｣에서 중완을 설명

할 때 ‘灸二七壯, 至一百壯’이라 하여 그 장수를 100장으

로 제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87)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13일, “中腕穴, 己準百壯, 

當姑停止矣。諸醫皆以爲, 此後三里·絶骨兩穴, 不可不受灸, 

而十六日爲吉云”

88)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월 27일, “藥房啓曰, 伏未審

數日, 聖體調攝, 若何? 寢睡·水刺及起居之節, 日漸復常否? 

臣等憂慮未弛, 敢來問安。答藥房曰, 知道。所患今已快愈

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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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사에 따르면 당시 중완혈 수구를 통해 치료하

고자 했던 숙종의 증상은 무릎의 통증과 해수였

다.89) 이튿날인 2월 18일, 도제조 김수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뜸을 많이 뜨지 않는 것이 좋으니 원래 

정했던 중완혈 受灸 100장을 취소하고 대신 가을에 

수구를 하자고 아뢴다. 그렇게 17일에 15장, 18일

과 19일에 각각 18장씩 하기로 결정하고90) 19일 

수구를 마지막으로 1월부터 시작되었던 숙종의 첫 

번째 중완혈 수구사는 이렇게 끝이 난다. 

상기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Fig. 1.) 

1683년 10월부터 두창을 앓은 숙종은 이후 두창은 

나았으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상태에

서 가족사까지 겹치면서 건강 회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그에게 해수, 무릎·발목 등의 

하지관절 통증, 오심 등의 증세가 나타났으며 쉬이 

낫지 않았다. 내의원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모

색하다가 통풍을 치료하고 개위진구의 효능이 있는 

중완혈 수구를 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684년 1

월 7일부터 중완혈 수구가 시작된다. 이후 숙종의 

증세는 날로 좋아졌으며 1월 13일까지 총 100장, 2

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50장, 도합 150장의 뜸

을 중완혈에 뜨고서 그의 첫 번째 수구 치료를 마무

리하게 된다. 

89) 승정원일기 숙종10년 2월 17일, “金壽興進曰, 脚部

所患及咳嗽, 近復如何”

90) 승정원일기 숙종10년 2월 19일, “壽興曰, 中脘受灸, 

初以百壯定奪, 而卽今日氣漸暖, 不可多灸。諸醫等皆以爲, 

待秋更灸, 宜當云, 此言似是矣。上曰, 依爲之。壽興曰, 昨

日已灸十五壯, 今日十八壯, 明日十八壯, 分排以灸, 則當爲

五十壯耳。上曰, 依此爲之”

2) 중완혈 수구 효과에 대한 당대의 인식

숙종의 중완혈 수구에 대해 의관들은 중완혈 수

구가 ‘통풍 치료’와 ‘개위진구’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생각에 도달

하게 되었을까? 단지, 당시 숙종이 다른 부위에 수

구를 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었고, 또 오심으로 인해 

탕약을 복용하지 못한 상황적 이유 때문이었을까? 

여기서는 이러한 의문점의 답을 찾아보기 위해 의관

들이 말했던 중완혈 수구의 ‘효과들’에 대해 당대의 

생각을 조금 더 알아보았다. 먼저 당대 조선의 의서

를 통해 위의 효과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살

펴보았다. 또 이 효과들이 과연 당시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들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대의 여러 문

집들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았다.

중완혈 수구의 개위진구효과에 대한 기록은 비교

적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대부분 ‘開胃鎭嘔’라는 완

전히 동일한 단어로 기록된 것은 아니나 오심구토를 

막는다든가 위로 음식이 소통되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유사 표현과 넓게는 소화기 질환에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다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숙종이 치료를 받았던 시기는 17세기인데, 17세기 

초 발간된 관찬의서 동의보감에는 소화기 질환에 

중완혈에 뜸을 뜨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대

표적인 기록이 동의보감 ｢잡병편·내상문｣에 있는 

기록인데, 여기서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가슴과 

배가 그득하고 얼굴이 누렇게 뜰 때 중완혈을 수구

하라고 하였다.91) 그 외에도 구토(嘔吐), 곽란(癨

91) 동의보감 ｢雜病扁·內傷門｣ 鍼灸法, “飮食不多, 心腹膨

脹, 面色萎黃, 世謂脾腎病, 宜灸中脘”

Fig. 1. The reason of the 1st CV12 Moxi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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亂), 창만(脹滿) 등 다양한 범주에서 중완혈을 활용

토록 하였다.92)

이보다 조금 앞서 발간된 관찬 의서 의림촬요
(1635)에도 소화기 질환에 중완혈에 뜸을 뜨라는 

기록이 보인다. 특히 반위증을 치료할 때,93) 한산

(寒疝), 창만(脹滿), 구토(嘔吐), 부진음식(不進飮食) 

등의 증상으로 寒邪가 下焦에 있는 때,94) 곽란증을 

치료할 때95) 등에 중완혈 수구를 활용하라고 설명

한다. 또 그보다도 200여년 앞선 의방유취(1445)

의 경우 손설(飱泄), 소변삽체(小便澁滯) 등의 증상

으로 비위가 허한(虛寒)한 경우,96) 휴식리(休息痢) 

증상을 보일 경우,97) 장한(腸寒)하여 창만병(脹滿病)

이 생긴 경우,98) 토역(吐逆)이 멎지 않는 경우99) 등

에서 중완 수구법을 설명한다. 사실 중완혈의 이와 

같은 효과는 동아시아 의서들 중 중완혈 수구와 관

련하여 가장 오래된 기록인 침구갑을경에도 나와

있다. 여기서 중완혈은 위창(胃脹), 음식불화(飮食不

化), 복창불통(腹脹不通) 등의 소화기 질환에 활용하

는 혈위로 기재되어 있다.100) 

92) 오준호, 안상우.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침중완혈수법

(鍼中脘穴手法)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10. 27(2). 

pp.38-39.

93) 의림촬요 ｢嘔吐門｣, “反胃兩乳下各一寸臍上一寸二十壯

又內踝下三指稍斜向前三壯中脘下三足三里也各灸七壯或九

壯得効嘔吐反胃等門”

94) 의림촬요 ｢歷代醫學姓氏·儒醫｣, “治一婦病寒疝自臍下上

至心皆脹滿攻痛而脇疼尤甚嘔吐煩滿不進飮食兩手脈沈結不

調公曰此由寒在下焦宜亟攻其下無攻其上爲灸章門氣海中脘”

95) 의림촬요 ｢霍亂門｣, “治霍亂轉筋欲死氣已絶惟腹中有煖

氣者以塩塡滿臍中令實灸塩上二七壯一方不計壯數立蘇名神

闕穴又灸氣海二七壯得効方正傳灸氣海天樞中脘四穴立愈”

96) 의방유취 ｢傷寒門十一·儒門事親｣ 凡在表者皆可汗式, 

“皆曰脾胃虛寒故耳. 豆蔲·烏梅·罌粟殼·乾薑·附子, 曾無一效, 

中脘臍下, 灸已數千儒門事親作‘十’.”

97) 의방유취 ｢總論一·儒門事親｣ 偶有所遇厥疾獲瘳記, “此

休息痢也, 宜灸中脘及左右穴, 臍下氣海及膀胱穴, 以三里引

之, 每年當冬至·夏至日灸之. 前後僅萬餘壯.”

98) 의방유취 ｢心腹痛·衛生寶鑑｣ 䐜脹治驗, “臟寒生滿病. 大

抵陽主運化, 飮食倦勞, 損傷脾胃, 陽氣不能運化精微, 聚而

不散, 故爲脹滿, 先灸中脘穴, 乃胃之募, 引胃中生發之氣上

行,”

99) 의방유취 ｢翻胃門二·簡奇方｣ 嚴氏濟生續方, “服藥未應

者, 得效方治吐逆不止. 宜灸中脘, 足三里, 各灸七壯或九壯, 

其效尤著焉.”

100) 오준호, 안상우.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침중완혈수법

(鍼中脘穴手法)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10. 27(2). 

이처럼 중완혈 수구법은 조선시대에 이미 소화기 

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몇몇 사료들은 중완혈 수구가 의서에만 존재

하는 치료법이 아니라 실재로 많이 활용된 치료법이

었음을 보여준다. 17세기 문신이었던 이민서(李敏

敍,1633∼1688)의 문집인 서하집(西河集)에는 다

음과 같은 시가 남아있다.   

屛針仍却藥。置炷腹中央。 침을 물리치고 이내 

약도 물리치니 배 한 가운데 심지만 남았다. 

蓄艾三年久。緣臍四寸強。 쑥 쌓아둔 지 3년이오 

배꼽에서 이어진 지는 4촌 남짓이다.  

奇功須積日。煖氣自回陽。 기이한 공로가 모름지기 

여러 날이오. 따뜻한 기운이 스스로 양기를 돌린다. 

飽喫鹽州飯。從今絶內傷   염주반을 포식하였는

데 오늘날에 이르러 내상에서 헤어 나온다.101) 

구중완희제(灸中脘戲題)라는 제목의 이 글은 이민

서가 중완혈 수구를 주제로 지은 시이다. 희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라 주제에 대해 유희를 목적으로 쓴 글

인데, 중완에 뜸을 뜨는 것이 음식으로 인한 내상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민서와 비슷한 시기의 살았던 문신 임영(林泳, 

1649~1696)은 자신의 편지글에 중완혈 수구에 대

한 기록을 남겼다. 그가 박대숙에게 보낸 편지 글을 

보면 자신의 아우가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복통으로 

고생하였는데 중완에 뜸을 천장 뜬 공로로 자못 편

안해진 것 같다고 하였다. 102) 한편 통신정사(通信

正使)로 일본에 다녀온 조엄(趙曮 1719~1777)은 

일본 왕환 기록인 해사일기(海槎日記)에 중완에 

뜸을 뜬 기록을 남겼다. 당시 입맛에 맞지 않는 음

식과 배멀미 등으로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었는

데,103)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록 중에 중

p.36.

101) 서하집(西河集) ｢灸中脘戲題｣. 번역부분은 본고 저자

의 번역.

102) 창계집(滄溪集) ｢答朴大叔｣, “弟今年來病益痼。自春

初至中夏。腹痛目疾。頻頻發作。殆無寧日。此兩月。

腹中幸少安。似是中脘千壯之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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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혈에 수구를 하였다. 그는 조국을 떠나온 뒤로 먹

은 탕제가 백 여첩 가량인데 그 중 보중제가 반이

며, 중완에 뜬 뜸도 수백 장이 넘는다고 하면서 병

이 크게 덧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치료한 연유로 생

각하였다.104) 

이처럼 당대에 소화기 질환에 중완혈에 뜸을 뜬 

기록은 의서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문집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 중완은 필시 비위를 대표하는 

혈자리였으며,105) 앞서 숙종의 의관들이 말한 ‘개위

진구’의 효능 역시 이상의 여러 기록들에 반복적으

로 등장한다. 

통풍을 치료하는 효과는 개위진구의 효과만큼 자

주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 빈도만을 가지고 판단한

다면 분명 당대 사람들이 중완혈 수구를 떠올렸을 

때 소화기 질환 치료만큼 주로 생각하는 치료 효과

는 아니었던 것 같다. 동의보감의 기록만 해도 중

완혈 수구가 ‘통풍’이라든지 ‘하지관절의 통증’을 치

료한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관절 통증에 중완혈을 활용한 예는 허임의 침구

경험방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침구경험방에서

는 사지의 동통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중완혈을 눈에 

띄게 사용하였다. 오준호는 이러한 쓰임을 동의보

감에서 보이는 중완혈이 담음과 적취를 제거하는 

본래의 효과를 응용한 독창적인 방법이며, 중완혈에 

있어서 동의보감 침구법과 침구경험방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주목하고 있다.106) 비록 침구경험방

에서는 중완혈 침법으로 본 증상을 설명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만큼은 구법으로 보아도 상통할 것으

103) 해사일기(海槎日記)1 계미년 10월 6일, “上下諸人。

多患水疾。輕者接席。昏眩不能起坐。重者惡心嘔吐。不省

人事”

104) 해사일기(海槎日記)2 계미년 11월 24일, “今日服補中

益氣湯。灸中脘五七壯。自出行後。所服湯劑。殆近百貼。

而補中之劑居其半。中脘之灸。亦過數百壯。病根雖未袪。

姑不大段添加者。其亦賴藥效而然耶。詩人所云藥餌扶吾隨

所之者。正謂此也”

105) 오준호, 안상우.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침중완혈수법

(鍼中脘穴手法)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10. 27(2). 

p.37.

106) 오준호, 안상우.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침중완혈수법

(鍼中脘穴手法)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10. 27(2). 

p.42.

로 여겨진다.

사지의 통증은 아니나 담음과 관련된 통증 증상에 

중완에 수구를 한 기록은 숙종의 장인 민유중(閔維

重, 1630~1687)의 글에서도 보인다. 그가 기미년

(1679년) 정월 11일에 쓴 기록에 따르면, 평소 담질

(痰疾)이 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사

람이 담질로 인해 지난겨울부터 담이 격간(膈間)에 

응결되어 통증이 배와 옆구리에 이르고 피부가 베이

는 듯한 통증까지 도달하여 한 달여 동안 식사를 제

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중완에 여러 차례 뜸을 뜨고 

차도를 보였다는 것이다.107) 중완을 담음으로 인한 

통증 질환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동의보감이나 

침구경험방의 기록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중완혈 수구 반복의 원인 

숙종이 처음 중완혈에 수구한 이유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았다. 한편, 숙종은 그 후로도 수 십년에 

걸쳐 중완혈에 수구를 한다. 그가 계속해서 하지관

절통 오심과 같은 증상을 반복적으로 가졌던 것일

까? 여기서는 이후로도 수년간 반복된 중완혈 수구

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1684년 2월 첫 중완

혈 수구를 정지하면서 가을에 다시 수구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이다. 필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를 해왔던 왕실의 의료진행과정상 이처럼 추후

의 치료를 약속하는 방식은 특별한 경우이다. 의관

들은 그해 가을에도 동일한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날 

거라 예측한 것일까? 두 번째는 1685년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완혈 수구에 대해서이다. 숙

종은 이후로 거의 20여 년간 수구를 하였으며, 그것

도 항상 1~2월 즈음이었다. 그리고 그 20여 년이 

지나 어느 날부터는 중완혈 수구를 그만두었다. 이

러한 변화가 이러난 이유는 무엇일까?

⓵ 질병의 예방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대해 찾아본 바는 다음과 

107) 문정공유사(文貞公遺稿) ｢與李同甫書｣, “服人素有痰

疾。曾不至作孼。自去冬凝結膈間。痛掣腹脅。槎于皮膚。

以致冒敗。食減者月餘。日多灸中脘。近幸入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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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684년 2월 18일, 도제조 김수흥은 이튿날일 19

일까지 중완혈 수구를 하고 가을에 다시 수구를 하

자고 아뢴다. 그리고 1684년 12월 13일 숙종의 중

완혈 수구가 다시 시작된다. 당시 숙종은 10월말 외

감 이후로 보이는 해수 증상과 12월 초부터 발생한 

무릎 부위의 당기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

다.108) 이렇게 13일부터 수구를 시작하였으며 15일 

약방의 문안에 숙종은 무릎 부위의 통증이 전보다 

자못 감소하였다고 말한다.109) 당시 숙종은 11월 

22일을 기점으로 꾸준히 청수녕폐탕(淸嗽寧肺湯)을 

복용하고 있었는데110) 이는 오랫동안 숙종을 괴롭

힌 해수를 치료하기 위함이었으며, 따라서 중완혈 

수구는 1월에 수구했던 것과 같이 통풍을 치료하는 

효과를 주로 내세웠을 것으로 보인다. 1월과는 달리 

오심 증세가 없었기 때문에 중완혈의 개위진구하는 

효과를 겸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12월 13일부터 14, 16, 17, 18, 19, 20, 

21, 22일까지 10일간 거의 매일 중완혈 수구를 진

행하였다. 18일 기사를 보면 숙종은 무릎의 통증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111) 이후로

도 별다른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한다.112) 수구가 끝

난 그 다음날, 즉 12월 23일에는 더 이상 문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113) 약방의 문안은 왕의 건강

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매일하지만 평소에는 5일에 

한 번씩 하는데, 숙종은 이제 매일 문안을 할 필요

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그의 건강상의 문제가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2월에 약속한 가을 수구는 12월로 시기가 

조금 미뤄진 감이 있기는 하나 약속을 이행한 것처

108) 고대원. 朝鮮 肅宗의 治病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109)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2월 15일, “答曰, 知道。脚

部牽引之候, 比前頗減”

110) 고대원. 朝鮮 肅宗의 治病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111)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2월 18일, “答曰, 知道。

脚部牽引之候, 日漸差勝矣”

112)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2월 21일, “答曰, 知道。

無事矣”

113) 승정원일기 숙종10년 12월 23일, “答曰, 知道。

無事矣, 勿爲問安”

럼 보인다. 그러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월과 12월 수구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먼

저 2월의 수구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수구는 무릎

부위의 통증을 목적으로 수행하기는 했으나 그렇다

고 숙종이 당장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는 않

았다.114) 2월의 첫 수구를 진행한 17일에는 진맥을 

한 기록도 남아있는데 여기서도 의관들은 숙종의 건

강상태가 좋다고 말한다.115) 반면 12월의 수구는 

증상이 확실히 발생하였고, 수구를 통해서 증상의 

완화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구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의 수구라

는 차이가 드러난다. 이런 차이를 인지하고 다시 2

월에 약속한 가을 수구를 살펴보면 12월의 수구와 

가을 수구가 동일선상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중완혈을 수구한 이유는 이듬

해 비슷한 상황에서 나타나는데 의관은 이를 ‘예방

을 위한 수구’라고 말한다.116)  

따라서 가을 수구를 약속하고 이를 이행했다고 

여겨진 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숙종이 

1684년 2월에 받은 뜸치료는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원래 100장의 뜸을 계획하였으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3일간 50장의 뜸만 뜨기로 결정하고 

돌아오는 가을에 수구를 더 진행하기로 한다. 그런

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해 가을 수구를 하지 않

았고, 12월이 되었다. 이때 마침 숙종의 관절 통증

이 재발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중완혈 수구가 

재차 진행되었던 것이다. 

⓶ 중완혈 수구에 대한 숙종의 의지

두 번째로 반복적인 중완혈 수구를 한 이유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다.    

1684년 1월과 12월, 벌써 두 차례에 걸쳐 중완

혈 수구의 효험을 본 숙종은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중완혈 수구에 관심을 쏟는다. 1684년 2월 예방 수

114) 승정원일기 숙종10년 2월 17일, “上曰, 脚部則雖

升降之時, 今已平常”

115) 승정원일기 숙종10년 2월 17일, “脈度平順, 今以

調勻”, “脈候極好, 一如平常”, “脈度比向日極爲平穩”

116) 승정원일기 숙종11년 2월 15일, “今此中腕穴受灸, 

非有目前症候, 且爲豫防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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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시작한 이래로 본격적인 예방 수구가 시작된 

것이었다. 1685년 2월 8일, 내의원에서는 지난 12

월에 멈추었다가 날씨를 보아 다시 시행하기로 했던 

중완혈 수구를 재개키로 한다.117) 이에 수구 날짜를 

2월 10일로 정하고118) 이후로 10일, 12일 이틀간 

진행한다. 이후 15일, 따뜻한 날씨에 수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의관들의 의견을 받아드려 수구

를 멈추기로 한다.119)     

그렇게 따뜻한 시기를 보내고 12월이 되자 숙종

은 중완혈 수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다. 그는 의관들에게 중완혈 수구를 명하기에 이르

고,120) 이에 의관들은 그를 말리는 상황까지 벌어지

는데, 그 이유인즉 숙종이 지난달 중순부터 있었던 

감기에서 완전히 몸이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수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121) 결국 이듬해 정월이 

되어 중완혈 수구를 시행한다.122) 이번 수구는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며, 13일에 멈춘 이유는 

수구 장수가 100장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123) 

다만, 이번에 수구를 멈추게 된 과정에서는 왕과 

의관사이에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 1월 12일 수구

를 하던 때에 약방 도제조 김수흥은 이번 중완혈 수

구는 내일까지만 하자고 말한다. 그는 이번 수구가 

왕이 수라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인데 이미 해결되었고, 수구 장수도 내일이면 100

장에 도달함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날씨도 너무 추

117) 승정원일기 숙종11년 2월 8일, “去冬中腕穴受灸停

止之日, 有更觀日氣加灸之敎“

118) 승정원일기 숙종11년 2월 8일, “答藥房曰, 知道。

無事矣, 更灸, 以初十日定行”

119) 승정원일기 숙종11년 2월 15일, “而卽今日候漸暖, 

地氣上升, 此時受灸, 實非其意, 諸醫等意見, 亦皆如此, 今

姑停止”

120) 승정원일기 숙종11년 12월 9일, “伏聞入侍醫官權

愉所傳之言, 中腕受灸議定事, 命下矣”

121) 승정원일기 숙종11년 12월 9일, “卽今上候, 未盡

復常, 如或有餘熱, 則此時受灸, 有似不便, 姑待上候平復, 

自正月望後, 始爲受灸”

122) 승정원일기 숙종12년 1월 3일, “中腕穴受灸事, 曾

已定奪矣。令諸醫等推擇吉日”

123) 승정원일기 숙종12년 1월 13일, “今日受灸時刻, 

依前定以午初, 而受灸之數, 今日當準百壯, 姑爲停止之意, 

昨已定奪矣”

워서 수구를 하기에 적당치 않다고 하였다.124) 그러

자 숙종은 중완혈 수구를 더 하자고 말한다. 숙종은 

전에도 수구를 할 때 번열이 발생해서 오랫동안 수

구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번열이 없고, 날씨가 추우

면 춥다고 뜸을 뜰 때가 아니라 하고 따뜻하면 따뜻

하다고 뜸을 뜰 때가 아니라 한다고 말하며 150장

까지는 뜸을 뜬 이후에 다시 의논하자고 말한다.125) 

김수흥이 가을을 기다려 다시하자고 재차 설득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숙종은 결국 대답을 하지 않는

다.126) 이렇게 100장의 수구로 중완혈 수구를 중단

하게 된 이후, 다음 가을은 커녕 3년동안이나 숙종

은 중완혈 수구를 언급하지 않는다. 중완혈의 예방 

효과에 대해 상당히 신뢰를 했던 그였지만, 내의원

의 잦은 제한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후 다시 시작한 것이 1689년 8월이다. 이때도 

숙종이 본 치료법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보인

다.127) 숙종은 날씨가 좀 싸늘해졌으니 중완혈에 수

구를 해서 수라염진과 수족마비의 증세를 미리 예방

하자고 말한다. 이렇게 3년 만에 다시 중완혈 수구

가 진행 된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1690년부터 

1700년까지 11년간 매년 1~2월 중완혈 수구는 마

치 연례행사처럼 항상 수행되었다. 

중완혈 수구가 질병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수년간 반복되던 중, 내의원에서는 숙종에게 혈위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꺼낸다. 1701년, 내의원에서는 

중완혈 수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혈위를 바꿔

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낸다.128) 기사에 따르면 그동

124) 승정원일기 숙종12년 1월 12일, “壽興曰, 今番受

灸, 只爲水刺厭進, 而殿寒若是凜冽, 醫官等, 皆以爲

慮, 而外間, 亦多以爲訝矣。近來水刺, 幾盡復常, 且明

日受灸, 當準百壯, 此後, 則停止宜當, 問于醫官而處

之, 何如?” 

125) 승정원일기 숙종12년 1월 12일, “上曰, 前此受灸

時, 每有煩熱之候, 不能久灸, 以去春事觀之, 則亦可知

矣。卽今日寒如此, 非受灸之時, 而猶愈於春和之時, 且

旣有其效, 何必徑轍, 欲於百五十壯後, 又議爲之矣”

126) 승정원일기 숙종12년 1월 12일, “壽興曰, 受灸, 

非時而收效, 幸矣。若欲多灸, 待秋爲之, 亦似便好矣。上無

發落”

127) 승정원일기 숙종15년 8월 13일, “藥房啓曰, 自上

下敎, 秋涼已生, 依前議定, 中脘受灸, 以防水刺厭進, 手足

麻痺之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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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중완혈에 뜬 뜸은 도합 1000장을 훨씬 넘긴 상

황이었다. 내의원에서는 전중, 상완, 기해로 혈자리

를 바꾸자고 하였고, 숙종도 찬성하였는데, 결과적

으로는 이 해에 수구를 한 위치는 그동안 중완혈 수

구를 할 때 함께 수구했던 삼리혈 하나뿐이었다. 이

후로 중완혈 수구는 한동안 등장하지 않고, 대신 같

은 기간(중완혈로 질병 예방을 하려했던 1~2월) 중

완혈을 대신 하자고 했던 상완, 기해, 삼리와 같은 

혈자리에 수구를 했으나 이 역시도 1702년은 거르

고 1703년 한해 했을 뿐이며, 그 이후로는 1708년, 

1710년에 삼리혈만 수구를 하였다. 이후 1713년과 

1714년에 중완혈 수구를 한 기록이 있으나 이 두 

차례는 모두 숙종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었

지129) 그동안처럼 예방을 위해 수행했던 것은 아니

었다.   

질병 예방 수구가 뜸해지고, 결국 수구를 그만두

게 된 이유는 1710년 숙종이 언급한 내용과 관련이 

높아 보인다. 1710년 2월 6일 수구를 하자는 신하

들의 의견에 숙종은 증상의 치료에 별 도움이 안 되

니 수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130) 이때는 이

미 숙종에게 하지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

하자면 예방 수구라고 볼 수는 없으나131) 그가 가

졌던 수구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사라졌음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처럼 질병을 예방하고자 수구를 진행한 이래로 

본 수구의 시행 여부에는 숙종의 의지가 깊이 관여

하였다. 수구를 시행했던 초창기에는 그가 스스로 

중완에 수구를 하자고 요청하기도 하였고, 또 장수

128) 승정원일기 숙종27년 1월 19일, “藥房啓曰, 雪後

寒氣甚峭, 伏未審夜來, 聖體, 若何? 受灸穴處, 與諸御醫等

商議, 則以爲自上中腕穴受灸, 前後已過千狀[壯], 今番則姑

爲停止, 膻中·上腕[上脘]·氣海等穴受灸, 宜當云”

129) 승정원일기 숙종39년 3월 25일, “近日聖候, 膈間

常有似飢不飢之氣, 而水刺則頓減於前年, 臂亦有麻痺之症, 

左邊忒甚云”, 승정원일기 숙종40년 1월 16일, “膈

氣不加, 而寢睡差勝, 痰飮·口淡一樣, 瘡口流汁漸少, 

而膝痺別無加減, 足部微浮之氣, 亦無所減”, 승정원일

기 숙종40년 3월 13일, “口淡·痰飮一樣, 膝痺浮氣及

上腹飽滿之氣”

130) 승정원일기 숙종36년 2월 6일, “上曰, 其間不差, 

則當受灸, 而差減則不必受灸矣” 

131) 승정원일기 숙종36년 2월 6일, “上候數日前, 有坐

臥時失攝之節, 左邊脚部三里近處牽引”

에 제한을 두는 신하들에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그

렇게 십 년을 넘게 수구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어느 

순간 이 중완혈 수구사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도 신하들의 수구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 더 이상 중완혈 수구를 받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여준 숙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  론

숙종의 중완혈 수구사는 역대 조선의 다른 왕들

에게서 보이지 않는 독특한 의료과정이었다. 1684

년을 기점으로 31년이라는 시간 중 21년에 걸쳐 보

였던 중완혈 수구사에 대해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숙종의 중완혈 수구사는 21년간 행해졌으나 그 

중 완전히 유사한 패턴을 보인 경우는 14년이었으

며, 혈위의 변화는 있었으나 기간이 갖는 의미가 같

다고 여겨지는 4년의 기록을 더하면 약 18년간 숙

종은 중완혈 혹은 그와 관련된 혈자리에 수구를 하

였다. 이 수구는 매해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 사이

에 이루어졌으며, 수구 마지막 날 삼리혈을 조합하

여 함께 수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수구의 장

수는 100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이

를 넘기기도 하였다. 수구는 항시 수구를 제안하거

나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수구일과 

시간을 선정하고 결정된 일시에 내의원에서 입시함

으로서 수구가 이루어졌다. 

숙종이 처음 중완혈에 수구를 한 이유는 그의 질

병 때문이었다. 하지의 관절 통증과 해수, 오심 등

의 증상을 겪었으며 이에 내의원에서는 통풍을 치료

하고 개위진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중완혈 수구

를 치료법으로 제안한다. 상기 효과 중 개위진구는 

당대의 의서나 일반 문집에서도 자주 보이며, 통풍

을 치료하는 효과는 침구경험방에서 주로 설명하

고 있다. 이렇게 치료를 받은 뒤 숙종의 중완혈 수

구사는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질병 예방을 목

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된 

수구는 전적으로 숙종의 의지와 관심에 영향을 받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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